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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툰 외국인도 임대차 계약 쉬워진다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번역본 배포

앞으로는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도 표준계약서 번역본을 통해 쉽고 명확

하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외국어 번역본 제작·배포를 

건의한 국민제안을 채택하여, 표준계약서 번역본 3종을 제작·배포합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 번역본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지원 

언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중국인이 36.2%, 베트남인이 11.5%로 다수이고, 운전면허 필기

시험에서도 외국인 비율을 고려하여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시험 운영 중

기존 표준계약서는 한글로만 되어 있어 외국인은 임대차 계약 시 표준

계약서를 참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외국인 임차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모른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준계약서 별지에는 대항력 등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어, 외국인 임차인은 표준계약서를 통해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명확히 숙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의 외국어 표준계약서 번역 작업으로 외국인

들이 언어 장벽 때문에 부당한 계약을 맺거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체류 외국인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외국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에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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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본(영어)

2.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본(중국어)

3.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번역본(베트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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